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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이 삼성 화학사업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석유화학에 편중된 관계로 시황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사업성이 극히 불투명한 삼성정밀화학을 인수하는 것은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정밀화학은 삼성그룹 화학사업 중에서도 가장 골치가 아파 내놓은 자식 취급을 당했다는 점에서 어떠한 방

법으로 품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정밀화학은 전신이 한국비료로 선대 이병철 회장의 유지를 이어받는다는 측면에서 삼성그룹이 인수했으나 결국

은 삼성화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업의 계속성이 떨어짐은 물론 노동조합이 워낙 강해 삼성그룹조

차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1-2개를 제외하고는 사업성이 없고 앞으로 발전시킬만한 사업도 아니며 몇몇 사업은 시장

규모가 작아 중소기업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약, 롯데케미칼이 삼성정밀화학을 인수한 후 석유화학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결코 쉽지 않고 험

난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물론, 삼성정밀화학이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삼성SDI의 화학사업은 모태가 제일모직

으로 ABS 및 PC 시장에서 위상이 상당하고 인조대리

석이나 EPS도 성장성이 큰 건축자소재라는 점에서 절

대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삼성BP화학을 인수함으로써 초산 시장에 참

여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초산 유도제품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산은 중국을 중

심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돼 제값을 받기 어렵고 초산 유도제품도 사업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실사를 끝내보아야 나오겠지만 화학시장에서는 3개 화학사업을 인수하는데 3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

른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장에도 사업성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전성도 그리 탐탁지 않기 때문이다.

롯데가 지불하는지, 삼성이 지불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삼성토탈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위로금 액수도 상

당할 것이다. 삼성코닝을 매각할 때는 사업성이 좋아 좋은 조건에 넘겼다는 점에서 거액의 위로금을 지불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화학사업은 발전성이나 성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한번의 경거망동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하여튼,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인수를 결정한 마당에 이제 와서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성패 여부를 좌우한다고 볼 때 인수를 확정하기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석유화학의 불안정성을 커버하는 방향으로 각종 유도제품 사업을 구상하겠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대목이다.

백송칼럼

롯데케미칼,
무엇이 급했는가?

대표이사 원장, 발행겸 편집인  박종우, 인쇄인  (주)삼화인쇄 유성근, 발행처  화학경제연구원

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6호   Tel. 6124-6660  Fax. 6124-6669   www.chemlocus.co.kr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 및 자료는 CMRI 소유이며, 무단복사·전제를 금합니다.


